
40 직업병진단사례집(2011년도)

22 건설 할석공에서 발생한 소음성난청

성별 남성 나이 67세 직종 할석공 직업관련성 높음

1 개 요

근로자 ○○○은 1996년부터 2009년 9월까지 약 15년간 공사현장에서 소음이 
심한 할석(벽체, 바닥, 천정, 내장재 등 시멘트 콘크리트를 깨고 갈아내는 작업)작
업을 하였다. 2010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았다. 

2 작업환경

○○○은 초등학교 졸업 후 1990년까지 농사, 구멍가게 이삿짐센터를 운영하였
고 그 후 목수로서 거푸집 작업을 4년간 하였다. 이 후 1996년부터 2009년까지 
할석공으로 근무하였다. 할석작업은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작업 후 벽체, 바닥, 
천정, 내장재 등 변형된 곳을 핸드 브레이크나 그라인드로 깨고 갈아내는 작업이
다. 과거 역학조사와 문헌리뷰를 통하여 할석 작업과정에서의 소음노출수준이 높
은 것을 알 수 있다(핸드 브레이커 사용 시 최고 소음은 117.5dB).

3 의학적 소견

○○○은 4~5년 전부터(약 60세) 잘 안 들리기 시작하였고 TV 볼륨을 높이는 
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한다. 그 후 이명이 발생하는 등 증상이 심해져서 
2010년 5월 병원을 방문하여 양측의 ‘감각신경성 난청’을 진단 받았다. 술은 일주
일에 1~2회 정도 소주 1병씩 약 30년간 마셨고 담배는 20대 초반부터 20년간 
하루 한 개비 정도 폈고 1988년도에 금연하였다. 2010년 병원에서 진폐증 의심된
다는 이야기 들었고, 그 외 고혈압, 당뇨 등 특이 질병력은 없었다.

4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은 약 15년간 할석공으로 근무하였고, 할석작업 시 최대 117.5dB
의 소음에 노출 되었으므로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이 원인일 것으로 판단하였다. 


